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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건장난이아니니까. 초속도(初速度)역주를제로(0)

로할수없다면이게내마지막강의가될지도몰라.”

많은 대학생으로 가득 찬 대 강의실이 일순간 웃음과 긴장에 휩

싸인다. 교단 왼쪽 벽에 등을 어붙인 월터 르윈(Walter Lewin) 교

수는 천정에 와이어로 매단 하얀 강철구를 양손으로 자신의 얼굴

앞에끌어당긴채말한다. “나는도저히볼수가없어서눈을감을

테니 정숙해주기 바란다. 어젯밤은 거의 잠을 못 잤어.”이어서 그

는“셋, 둘, 하나, 제로!”라는 큰 구호와 함께 두 손을 강철구에서

뗀다. 하얀강철구는큰추가되어넓은교단의반대쪽벽에닿을락

말락하게 날아갔다가 다시 르윈 교수의 얼굴을 향해 돌아온다. 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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“모두 정말
조용히해주길
바란다. 

역주 운동의 시작점에서의 물체 속도를 뜻하는 물리학 용어



어올린두손은벽에붙인채, 눈을감고이를악물고있는그의얼

굴에 강철구가 다가온다. 여학생의 작은 비명이 들려온다. 강철구

는 르윈 교수의 얼굴 앞에서 아슬아슬하게 멈췄다 다시 돌아갔다.

안도와 웃음이 퍼지는 가운데 르윈 교수의 외침이 교실 가득히 울

려퍼진다. “물리학은살아있다! 나는아직살아있다!”

이것은매사추세츠공과대학(MIT)의‘물리학개론’강의의한장

면이다. 서커스나매직쇼처럼손에땀을쥐게하는박진감넘치는

수업으로유명한월터르윈교수는“강의는하나의이벤트같은것

이다.”라고여긴다. “내강의의목표는물리에관해몇가지기본적

인내용을학생들이평생잊을수없는형태로보여주는것이다. 만

약학생들이앞으로더이상물리를필요로하지않게되더라도나

는 그들에게 물리의 아름다움을 보여주고 싶다. 학생들이 물리를

사랑해주길바란다.”라고그는말한다.

르윈 교수의 이 멋진 강의 비디오와 교재는 바야흐로 인터넷을

통해전세계인이언제든지무료로이용할수있게되었다. 그리고

르윈교수뿐아니라정열이넘치는전세계수만명의교사들이자

신의수업과교재를무료로웹에공개하고있다. 웹에는시간과공

간의 제약 없이 누구나‘좋아하는 것을, 좋아하는 방법으로, 좋아

하는 만큼 배울 수 있게 해주는 새로운 학습의 세계’가 무한히 펼

쳐져있다.

이책『웹으로배운다』는‘웹의진화’와‘교육의진화’에대해우

메다 씨와 내가‘뜻’을 함께 하면서 탐구와 대화를 거듭한 자취를

IX머리말



모은것들이다. 

우메다 씨와 나는 이 책의 주제이기도 한‘오픈 에듀케이션’을

계기로 만났다. 그의『웹 진화론』(재인, 2006)을 읽었을 때, 내 마음

을 유난히 심하게 뒤흔든 것은 MIT의 오픈코스웨어(Open Course

Ware, OCW)에관한그의고찰을담은세페이지분량의 이었다.

‘MIT의 모든 강의 교재를 5년에 걸쳐 전부 웹에 공개하여 사람들

이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 한다.’라는 이 전대미문의 교육 프로젝

트는당시미국안팎에서놀라움과찬사의대상이됐다.

우메다씨는『웹진화론』에서오픈코스웨어의큰가능성을인정

하면서도프로젝트의진행방법이나목표에대한깊은통찰과함께

날카로운 논평을 펼쳤다. 당시에 나는 이미 오픈 에듀케이션에 깊

이관여하고있었다. ‘교육의발전’을위해세계의많은동료와함

께 생각하며 행동하고 있던 터라서 우메다 씨의 진지함에 강한 교

감을느껴그와교류를시작하게됐다.

오픈 에듀케이션이란 인터넷이 보급되고 있는 세계에서 진행 중

인‘학습과교육’을둘러싼훌륭한운동이다. 수많은훌륭한점중

에서도‘인터넷에 접속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웹이 가져온

새로운학습과교육의가능성의혜택을누릴수있고, 나아가서로

도우며 공헌할 수도 있다.’라는 점이 무엇보다 희망적이었다. ‘자

신이처한환경에서이용가능한모든것을사용해서배우거나가르

친다.’라는것이오픈에듀케이션의이념이다. 

오늘날처럼 사회구조가 복잡화·유동화하고, 기술과 지식이 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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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화하는 세계에서는‘학교나 학원, 직장의 틀 안에서 배우는 것’

만이학습의전부가아니다. 또한‘학교를졸업했다고해서학습이

끝나는 것’도 아니다. 이처럼‘평생 학습 시대’에 걸맞은, ‘개개인

의 무한한 가능성을 위한 차세대 교육환경’이 바로 오픈 에듀케이

션이다. 미국에서시작된오픈에듀케이션은초·중등교육부터고

등·전문가교육에이르기까지모든레벨의교육을망라하고있으

며, 어권을중심으로전세계에급속히확산되고있다.

나는 미국에서 오랫동안 살면서 여러 가지를 보고 들었다. 물론

모든 것이 좋기만 한 것은 아니었다. 하지만 확신을 갖고 말할 수

있는것은이나라에는‘의지할것이아무것도없어도희망을품어

야하고, 그희망은자신이믿고있는한거짓이아니다.’라는믿음

을갖고살아가는사람들이많다는사실이다. 그리고그런사람중

에는자신이어떤환경에놓여있든지에상관없이교육을받음으로

써끊임없이희망의불을밝히려는사람이적지않다. 이민을와서

어려운생활을견디면서도배움을이어나가성공하려는사람들, 안

정된직장에취직해서도그곳에안주하지않고새로운지식이나기

능을익혀보람있는일에도전하는사람들, 그런사람들과만나이

야기하면‘모두 희망과 꿈을 갖고 있다. 나도 열심히 해야지. 뭔가

새로운일에도전하자.’라는마음이솟아난다.

‘교육이란무한한가능성을믿는것’이라고생각한다. 인생을풍

요롭게 하고, 삶의 보람을 느끼는 방법은 많다. ‘운(運)’과 같이 좀

처럼자기뜻대로되지않는것도있다. 하지만‘배우는일’은배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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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 위한‘기회’와‘필요한 도움’만 있다면, 나머지는 자기 의지와

열정에달렸기때문에제법마음먹은대로될것이다. 오픈에듀케

이션은 전 세계인을 위해 그러한‘학습 기회’와‘잘 배우기 위해

필요한 도움’을 최대한 늘리고자 하는 21세기의 장대한 교육 혁신

이다.

이책에서느끼고얻은것을통해독자들개개인이멋진‘학습의

세계’를 개척하여, 꿈과 희망으로 가득 찬 미래로 가기 위한 추진

력으로삼기를진심으로바란다.

미국매사추세츠주케임브리지에서

이이요시토오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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